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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가 아이에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

1. “엄마가(아빠가) 다 해 줄게” 
옷 벗고 걸기, 장난감 정리하기 등 아이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엄마가 다 
해주는 경우가 있다. 이것은 아이를 응석받이로 안내하는 지름길과 같다. 아이가 건강
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할 일에 아무리 참견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보
도록 한다.
 

2. “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”
작은 실수에도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건강하지 못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한다면 심
리상태가 불안정해 지고, 자신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. 
자신감을 잃어버린 아이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도
록 한다.

3. “넌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”
내 아이가 잘한다라는 생각보다는 ‘훨씬 더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
나’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가 많다. 다른 아이들과 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조
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. 부모의 욕심에 희생되는 아이
가 될 수 있다.

4. “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”
시간이 좀 지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. 아이에게 분명 이상이 있는데도 무신
경하게 넘기는 부모도 있다. 정작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와 같이 지나치게 될 
경우, 아이는 우울증, 지체장애를 보일 수 있다. 이러한 증상이 수 차례 반복되거나 
지속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. 


